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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합성섬유 7사 활짝 웃었다!
고수익 사업 체질전환에 원가절감 노력 … 2004년 2자릿수 이익

일본의 대표적인 합성섬유기업이 벌이고 있는 체질강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합성섬유 7사의 2004년 3월 연결결산은 고수익사업 전환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인해 모두 

수익이 증가했으며 4사는 2003년 3월에 이어 수익이 증가함으로써 IT 버블붕괴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 1/4분기에는 원료가격 급등 등 악재도 있었으나 7사 모두 연결영업이익이 증가할 전망이고 최종수익

은 2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원가

절감이나 자신 있는 분야 및 차별화 영역으로의 전

환 등 사업기반 강화노력을 더욱 활발히 추진함으로

써 수익증가 기조를 확고히 다질 방침이다.

합성섬유 7사의 2004년 3월 연결영업이익 합계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506억엔으로 Asahi Kasei를 

제외한 6사가 2자릿수 증가했다. Asahi Kasei는 퇴

직급여 회계의 수리계산상 차이상각 때문에 제외됐

으나 실질적으로는 2자릿수의 신장률을 보여 모두 

수익성을 개선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결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섬유사업

의 회복으로, 의료용 일본시장의 침체는 여전히 지

속되고 있으며 미국-이라크 전쟁이나 엔고현상에 따

른 환차손 등으로 매출 면에서는 악재가 있었으나 채산성이 없는 화섬품목의 감축이나 가격을 회복시킨 

Toray는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돼 단체(單體)의 흑자전환에 기여했다.

산업자재용이 호조를 보인 Teijin이나 Kuraray, Toyobo도 사업재구축이나 판매확대로 2자릿수의 이익증가

를 계상했다.

일본 합성섬유 대기업 7사의 연결실적                         (단위: 억엔, %)

디지털 가전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전자공학 관

련이 호조를 보였으며 화

학합성제품·수지도 자동차

용 등을 중심으로 해외사

업 기여도가 증가해 2분야 

모두 수익증가의 최대 견

인차 역할을 했다.

2004년에는 Mitsubishi 

Rayon이나 Teijin이 중국

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

자를 벌이는 등 계속 수익

의 중심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최종이익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Toray
2003 10,885 5.4 568 71.9 209 261.1
2004 11,500 5.6 740 30.3 380 81.7

Teijin 2003 8,746 ▽1.8 387 34.0 85 294.0
2004 8,800 0.6 420 8.4 170 101.1

Asahi Kasei
2003 12,535 5.0 609 ▽1.0 277 -
2004 13,250 5.7 1,100 80.5 510 84.3

Kuraray
2003 3,321 3.0 280 11.4 152 88.6
2004 3,450 3.9 330 17.9 170 11.8

Mitsubishi Rayon 2003 3,096 3.0 273 38.2 123 104.8
2004 3,200 3.4 300 9.9 140 13.9

Toyobo
2003 3,731 ▽0.9 259 31.1 88 -
2004 3,930 5.3 290 11.7 120 36.0

Unitika
2003 2,169 ▽7.2 130 59.5 35 -
2004 2,250 4.0 150 15.0 40 13.8

일본 합성섬유 7사의 연결영업이익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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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의 총 연결영업이익은 2004년 3월기에 32.9% 증가한 3330억엔에 달하고 5사는 과거최고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합성제품·수지 사업은 원료·연료가격의 급등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중동정세 등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Toray, Unitika가 부채 감축을 앞당겨 초과달성하는 등 체질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합성섬유 7사는 채산성이 높은 화섬제품을 한층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개혁의 성과를 항

구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성장노선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7/14>


